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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승 고비 제주
모든걸 걸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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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려니숲길 에코힐링체험 25일 개막

거리두기 하는 사이 계절은 바뀌고 어느덧 늦

가을 길목에 접어들고 있다. 선선하다 싶더니 어

느새 쌀쌀해진 바람에 제법 옷깃을 여미게 된다.

그래도 청명한 하늘을 벗 삼아 언제 어디로든 발

걸음을 옮겨도 좋은, 참 걷기 좋은 계절이다.

가을 정취를 제대로 즐기기에 걷기여행만한

것이 없다. 코로나 일상 속 건강과 힐링, 치

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.

걷는 이들에게 초록빛 치유를 선사하는 제주

의 사려니숲길에서 올해로 열두번째 제주산림

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행사(10월

25~29일)가 열린다. 지난 8월 사회적거리두기

2단계 격상으로 취소됐다 다시 열리게 됐다.

▶치유 힐링의 공간 사려니숲길=도내외 탐

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려니숲길은

제주의 걷기 여행지이자 치유 힐링 공간으로

손꼽힌다. 짙푸른 녹음을 즐기고, 청정한 공기

를 마시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

숲길로 각광받고 있다.

사려니숲 은 유네스코가 지난 2002년 지정한

제주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. 숲길은

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남쪽 비자림로에서 물

찻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사려니

오름까지 이어지는 15㎞ 가량의 숲길을 말한다.

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

연구시험림에 위치한 사려니오름의 명칭을 따

사려니숲길이라 부르고 있다. 사려니는 살안

이 혹은 솔안이 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쓰

이는 살 혹은 솔 은 신성한 곳 또는 신령

스러운 곳 이라는 뜻이다.

해발고도 500~600m에 위치하고 있는 사려

니 숲길은 완만한 평탄지형으로 주변에는 물

찻오름, 말찻오름, 괴평이오름, 마은이오름, 거

린오름, 사려니오름 등과 천미천계곡, 서중천

계곡 등이 분포하고 있다.

식생도 다양하다. 졸참나무, 서어나무, 산딸

나무, 때죽나무, 단풍나무, 참꽃나무 등 78과

254종이 분포하고 있다. 육식성 포유류인 오소

리와 제주족제비, 팔색조 등이 서식하고 있다.

큰오색딱다구리, 박새, 곤줄박이 등 산림성 조

류와 원앙, 검은댕기해오라기 등 산림 습지 주

변에 서식하는 조류도 관찰할 수 있다.

▶ 코로나 일상 에 쉼표… 또다른 추억=지

난해까지 열 한차례 선보인 사려니숲 에코힐링

체험행사에서 펼쳐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

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추억도 안겨주고 있다.

숲속 나무와 풀, 새소리를 배경삼은 숲속의

작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에서 안식을, 명

사들의 자연치유와 인문학 강의, 북 콘서트를

통해 지혜를 얻기도 한다. 숲에서 얻은 재료

등으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체험 등은 특히

가족단위 탐방객들의 호응 속 숲에서의 추억

을 더 각별하게 만들었다.

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감안해 프로그

램이 축소되지만, 무대공연과 숲속 힐링 명상,

전시회는 진행될 예정이다. 마스크 착용 인증

샷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인생사진 도 남겨

보고, 사려니숲길 중앙에 위치해 있는 월든

치유와 명상의 숲 등 곳곳 포인트에서 잠시

숨을 고르며 삼림욕도 즐기면서 사려니숲길의

진가를 만끽해 볼 것을 권한다. 사려니숲길에

서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에 활력을 충전하

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물찻오름 정상에서 절경을 바라보는 관광객들.

동박새. 큰오색딱다구리.


